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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 유․무에 따른 고강도 훈련 시 피로물질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봄으로써 운동 수행시의 피로 및 경기 수행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 효과에 대
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남자 대학생 육상 단거리 선수 10명을 대상으로, 피로물질인 젖산, 혈중젖산탈수소효소
(LDH), 무기인산의 3가지 혈중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
핑을 적용한 그룹이 고강도 훈련그룹에 비해 젖산은 훈련 직후에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둘째,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
성 테이핑을 적용한 그룹이 고강도 훈련그룹에 비해 혈중젖산탈수소효소(LDH)는 훈련 직후에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셋째,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을 적용한 그룹이 고강도 훈련그룹에 비해 무기인산은 훈련 직후에 낮은 증가율
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육상단거리 선수들에게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을 적용한 그룹과 고강도훈련
이 피로물질인 젖산, 혈중젖산탈수소효소(LDH), 무기인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고강도 훈련,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 단거리 육상선수, 피로물질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the basic information about functional taping applied 
caffeine which is to improve the fatigue and athletic performance during exercise by examining the effects of 
the functional taping applied caffeine on fatigue substance during high-intensity training. 10 male university 
students who are sprint runners were participated for this study and blood lipid components such as lactic acid, 
LDH, and phosphorous were analyzed. First, a group who used the functional taping applied caffeine showed 
lower rate of increase in lactic acid than other group who didn't use taping and also lactic acid showed lower 
rate of increase after the training than before the training. Second, a group who used the functional taping 
applied caffeine showed lower rate of increase in LDH than other group who didn't use taping and LDH also 
showed lower rate of increase after the training than before the training. Third, a group who used the functional 
taping applied caffeine showed lower rate of increase in phosphorous than other group who didn't use taping 
and phosphorous also showed lower rate of increase after the training than before the training. With this results, 
a group who used functional taping applied caffeine and perform high-intensity training can be a method which 
it can change the lactic acid, LDH, and phosphorous in positive way to sprint run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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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일반인들과 다르게 육상을 전문적으로 하는 운동선수

들은 건강 유지차원의 운동이 아닌 경기력 향상을 위해 

자기 자신과의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다. 다른 스포츠 종

목선수들과 마찬가지로 육상에서도 경기력은 지도자나 

선수에게 있어 최대의 관심사이며 누구나 정상의 경기력

을 갖기를 원한다.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는 육상과 관련

된 체력이나 각종 운동기술 등과 같은 신체적인 기능과 

전술, 전략 등을 선수와 지도자는 계획하고 훈련 한다[1].

단거리 달리기는 폭이 1.22m인 주로를 따라 결승 지점

까지의 속도를 겨루는 경기로서 최고의 질주 속도를 유

지하기 위해서는 선천적인 소질과 정확한 페이스, 올바

른 자세가 효율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달리기 운동은 

힘의 합성에 의하여 일어나는데 단거리 달리기의 주된 

목적은 규정된 짧은 거리 100m-400m를 최단 시간에 달

리는데 있다.

단거리 달리기의 특성으로는 첫째, 가장 격렬한 운동

으로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며, 필히 전력 질주에서는 

아주 짧은 시간동안 많은 에너지가 소모된다. 둘째, 많은 

에너지 소모로 인하여 산소가 필요하게 되며 이를 극복

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산소 부채 능력이 요구된다. 셋째, 

달릴 때 좌․우 다리를 교대로 지면에 반복해서 옮겨야 

하는 회전 주기가 빠른 순환운동이다. 넷째, 아주 미세한 

기록으로 승부가 가려지는 종목으로 세심한 집중이 요구

된다는 심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2].

최근 운동선수들이 경기력 및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서 보조물들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 많은 엘리트 선수

들과 아마추어 선수들이 운동 기능 보조물로써 카페인을 

사용하고 있다[3]. 

카페인이 스포츠 생리학자, 현장 지도자, 그리고 운동

선수들에게 관심을 받는 데에는 지구성 운동능력의 향상

에 효과적인 동시에[4,5,6,7,8], 더 이상 국제올림픽 위원

회(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에서 규정한 금기 

약물이 아니기 때문이다[9]. 

카페인은 세계에서 가장 널리 소모하고 있는 약품 중

의 하나이며[10], 적정량을 복용한다면 수행능력을 향상

시키고,  졸음과 피로를 경감시키며, 각성이 증가되어 신

체 반응 시간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에너지 

효율도 향상시킨다[11,12]. 반면 카페인을 과량(15mg/kg) 

복용하는 것은 신경과민, 불면증, 떨림 등의 부작용을 초

래할 수 있다. 

일찍이 선수의 신체를 보호하고, 운동 기능을 향상시

키기 위해 여러 가지 장비 및 보조물을 적용하여 스포츠

의 과학적 접근을 뒷받침해 오고 있다. 테이핑(taping)은 

약 20여년 전 일본에서 시작된 것으로 신체의 각 관절부

위에 테이프를 감거나 붙여 근육의 신전과 수축을 원활

하게 하여 근관절 운동을 돕는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

다[13]. 특히, 신체의 근육과 관절의 가동 영역을 고려하

지 않고 인체의 움직임을 제어하는 역할을 했던 비신축

성 테이프(tape)의 소재와는 달리 최근 근육의 신장과 수

축력 그리고 관절의 신전(extension)과 굴곡(flexsion)을 

고려한 신축성 테이프(tape)가 개발되면서 테이핑

(taping)의 효과는 다양해 졌다.

현재 테이핑(taping) 요법은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에게

는 운동능력을 발휘하고 통증완화, 관절보호와 근육부상 

예방에 효과를 가져 오며 특별히 우려할만한 부작용 없

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일반인들에게

는 급성 또는 만성의 근․관절계통의 통증 치료법으로 

간주되고 있다[14,15,16]. 테이핑(taping)의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스포츠 과학의 입장에서 볼 때, 아무리 

훈련에 의해 단련된 신체라고 해도 격렬한 경기 후에는 

떨어진 체력을 이기지 못함에 따라 나타나는 연부조직의 

상해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특정한 부위의 근관절 

기능을 향상시켜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어 스포츠 현장에서의 활용도는 점점 늘어가고 

있으며[17], 이에 본 연구자는 수용성인 카페인과 유기점

착제가 원료인 기능성테이프에 용해되는 촉매물질(이소

시아네이트)을 이용하여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

을 개발하였으며 발명특허를 취득하였다[18].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에 대한 선행연구는 

[19,20,21]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와 관련된 연구

는 비만효과, 근력 및 통증과 질환자와 중년여성 등을 대

상으로 하고 있으며, 선수의 경기력 향상을 위해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자료나 지침은 극히 미흡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많은 연구자와 지도자들은 신체에 무리를 주

지 않으면서도 운동 경기력 향상을 위한 컨디션을 갖추

기 위해 과학적인 트레이닝 방법뿐만 아니라 수동적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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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스포츠 마사지, 보조물을 이용하는 테이핑 등을 활

용하고 있으나, 그 효과에 대해 여러 방면으로 입증하려

는 시도가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는 아직 정확한 이론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육상 단거리 선수를 대상으로 

고강도 훈련 단계인 300m 이상 달리기 훈련 시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프를 이용하여 대퇴 앞, 뒤 테이핑

(taping)을 적용하여 무산소역치 단계에 달리기 훈련 중 

피로물질인 젖산, 젖산탈수소효소(LDH), 무기인산

(Phosphorus)을 측정해 봄으로써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

성 테이핑의 효과를 입증하고 운동 수행시의 운동기능 

보조물로서의 피로 및 경기 수행력 향상을 위한 기초자

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방법

2.1 연구대상

본 연구의 피험자는 S대학교 육상 단거리 선수를 대

상으로 운동경력이 5년 이상의 선수 10명을 대상으로 피

험자의 체격과 운동능력을 고려하여 카페인 테이핑 도포

에 따라 2가지 실험그룹으로 무작위로 선정(random 

sampling)하였으며, 연구대상자는 동일한 내용의 훈련계

획에 참여하고 있으며 실험 참가 전 최근 1개월 이내에 

약물이나 보약 등의 섭취 경험이 없고 의학적 검진 상 이

상이 없는 육상 선수들을 선정하였으며 연구대상자의 신

체적 특징은 <Table 1>과 같다.

2.2 운동방법 및 혈액채취방법

2.2.1 기본검사

모든 피험자는 기본 검사로 본 실험 하루 전 신장, 체

중, 체지방률을 측정 하였다. 신장과 체중은 자동신체계

측기(Fanics FE810)로 측정하였고 체지방률은 전기저항

법에 의해서 측정되는 체성분분석기(Inbody 520)를 이용

하여 측정 하였다. 정확한 체중과 체지방률 측정을 위하

여 측정 2시간 전부터 음료나 음식물을 섭취를 제한하였

다.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Categories   Taping applied Group (n=10)

Age(yrs) 20.33±1.21

Height(cm) 176.20±5.76

Weight(kg) 69.08±5.01

BMI(kg/m
2
) 22.26±1.53

Body fat rate(%) 10.90±1.82

Body fat(kg) 7.56±1.96

Exercise career(yr) 11.60±1.14

 M±SD(Mean±Standard Deviation)   

2.2.2 단거리 육상훈련 프로그램

본 실험은 2011년 10월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준비 과

정 중 대회 4주 전에 대학 육상 단거리선수 10명을 대상

으로 실시하였으며 총 2회[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

프 부착(1차), 테이프 부착 없이(2차) 고강도 훈련 시]로 

나누어서 일주일간격으로 고강도 훈련인 300m 전력 달

리기를 횟 수당 간격 15분의 회복기를 두고 총 4회 진행 

하였다.

<Table 2> Sprint running training program  
(m: Minute)

Division training program

Warming up
Jogging 20m, Stretching 20m, 

Basic supporting training 20m

Main Exercise
300m (90%) × 4times 

(per times 15m Rest)

Cool down Jogging 10m,  Stretching 

2.2.3 혈액채취방법

혈액 채취는 전문 임상 병리사에 의해 22 gage needle

을 이용하여 전완정맥(antecubital vein)에서 채취하였으

며, 훈련 전 안정 시(Rest), 훈련 직후(After Race)시점으

로 총 2회 실시 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안정 시 채혈을 위

하여 채혈 하루 전부터 과도한 신체활동을 피하고 저녁

식사 이후 12시간 이상 공복 상태를 유지 하였다. 훈련 

직후 및 회복시의 채혈은 임상병리사가 대기하여 피험자

가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실시하였다. 모든 피험자는 일

주일 전부터 카페인과 기타약물 복용을 금지하였다.

2.3 카페인 테이핑

2.3.1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 부착방법

실험에 사용된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프는 폭 

7.5cm를 사용하여,  훈련  1시간  전 테이핑 방법[2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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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300m permission record per playe
                                      (s: second) 
Number

300m Highest 

record
97% 80%

1 36.3s 37.5 42.8

2 35.1s 36.3 41.4

3 34.4s 35.1 40.1

4 32.9s 34.0 38.8

5 34.1s 35.0 40.0

6 34.4s 38.8 40.8

7 35.1s 36.3 41.4

8 33.6s 34.4 39.3

9 33.8s 34.6 39.5

10 35.3s 36.3 41.4

따라 스포츠 테이핑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숙련자를 통해 

피험자의 대퇴 및 하퇴 앞․뒤에 부착하였으며, 카페인

을 도포한 기능성테이핑을 훈련 시작 1시간 전에 테이핑

을 실시한 이유는 카페인의 피부침투 후 카페인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는 시간이 1시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 선

행연구[23]에서 제시되어 본 연구에서도 1시간 전에 테

이핑을 실시하였다. 

2.3.2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 재료, 제조 

및 함량

본 연구의 재료는 이소시아네이트(isothiocyanate), 무

수카페인이다. 카페인 테이핑 제조는 S사에서 실시하였

다. 제조방법은 파우더 형태의 무수카페인을 미온수에 

첨가 후 교반기(공업용 믹서기)를 사용하여 용해시킨 후 

아크릴계 솔벤트 점착제에 무수카페인이 용해된 미온수

를 첨가 후 교반기(공업용 믹서기)를 사용하여 혼합 하였

다. 혼합 시 미온수의 물에 의하여 점착제의 성질변화를 

막기 위하여 촉매제(이소시아네이트)를 첨가 하였다. 이

때 이소시아네이트(isothiocyanate)의 양은 매우 극소량

이며, 이후 콤마 코딩 방식을 사용하여 원단 면에 혼합점

착제를 약 60마이크론을 도포 후 130도 건조, 지정 이형

지와 합지 하였다. 완성된 롤 형식의 테이프를 숙성실(60

도)에서 24시간 동안 숙성시켰다. 숙성 후 커팅기를 사용

하여 원하는 폭 사이즈로 커팅 하였다. 단위 면적당 카페

인 함량은 1㎡안에 점착제 양이 60,000㎎이며, 이중 

60,000㎎안에 순수카페인 양은 450㎎이다. 또한, 카페인 

함량이 1㎡안에 450㎎인 이유는 사전 실험결과 1㎡에 

450㎎ 이상의 카페인을 도포한 경우 점착제의 형질변화

가 일어나므로 카페인 도포량을 450㎎으로 제한하였다. 

3. 자료처리

본 연구결과의 자료처리는 SPSS/WIN 17.0 program

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한 후 자료 분석 목적에 따라 기술

통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단거리 육상선수를 대상으로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프 부착(1차), 테이프 부착 

없이(2차) 고강도 훈련 시]와 처치시기(운동전ㆍ운동직

후)간에 따른 피로물질에 대한 유의성은 반복측정에 의

한 이원변량분산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치의 유의수준은 ɑ=.05 이었다.
 

4. 결 과

본 연구는 단거리 육상선수들을 대상으로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 유․무에 따른 고강도 훈련 시 피

로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4.1 젖산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 유․무에 따른 고강

도 훈련 시 단거리 육상선수들의 젖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젖산의 

기술 통계량은 GroupⅠ에서는 안정 시 12.42±3.87㎎/㎗

에서 고강도 훈련 직후 239.80±28.45㎎/㎗로 증가했으며, 

GroupⅡ에서도 안정 시 11.52±2.11에서 고강도 훈련 직

후 260.80±11.75㎎/㎗로 증가했다. 젖산의 변량분석 결과

를 살펴보면 그룹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

며, 시기(F=2400.081, p=.001), 시기와 그룹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F=5.066, p=.037)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혈중젖산탈수소효소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 유․무에 따른 고강

도 훈련 시 단거리 육상선수들의 혈중젖산탈수소효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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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result of fatigue substance between using and unused the functional taping applied 
caffeine during high intensity training.                                                     (M±SD)

Categories   Group     Group Ⅰ    Group Ⅱ

lactic acid

(㎎/㎗)

Pre 12.42±3.87 11.52±2.11

Post 239.80±28.45 260.80±11.75

LDH

(㎕)

Pre 307.20±33.06 330.10±49.46

Post 392.20±19.80 469.20±49.72 

phosphorous

(㎎/㎗)

Pre 3.23±0.18 3.95±0.46

Post 5.10±0.72 6.63±0.99

Group Ⅰ: functional taping applied caffeine group + high intensity training

Group Ⅱ: high intensity training

같다. 

혈중젖산탈수소효소의 기술 통계량은 GroupⅠ에서는 

안정 시 307.20±33.06㎕에서 고강도 훈련 직후 

392.20±19.80㎕으로 증가했으며, GroupⅡ에서도 안정 시 

330.10±49.46㎕에서  고강도 훈련 직후 469.20±49.72㎕로 

증가했다. 혈중젖산탈수소효소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

보면 그룹(F=9.818, p=.006)시기(F=189.856, p=.001), 시기

와 그룹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F=11.065, p=.00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무기인산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 유․무에 따른 고강

도 훈련 시 단거리 육상선수들의 무기인산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무

기인산의 기술 통계량은 GroupⅠ에서는 안정 시 

307.20±33.06㎎/㎗에서 고강도 훈련 직후 392.20±19.80㎎

/㎗으로 증가했으며, GroupⅡ에서도 안정시 

330.10±49.46㎎/㎗에서 고강도 훈련 직후 469.20±49.72㎎

/㎗으로 증가했다. 무기인산의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

면 그룹(F=9.818, p=.006)시기 (F=189.856, p=.001), 시기

와 그룹 간에 유의한 상호작용(F=11.065, p=.004)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논의

본 연구는 단거리 육상선수들을 대상으로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고강도 훈련그룹과  고강도 훈련

만 한 그룹으로 분류한 뒤 고강도 훈련 전․후의 피로물

질 및 근 손상 지표물질변화를 분석하고 카페인을 도포

한 기능성 테이핑의 효과를 알아보고 육상선수의 경기력

과 훈련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결과를 바탕

으로 논의를 하고자 한다. 

5.1 젖산의 변화

과도한 신체의 사용에 따른 피로는 운동수행 능력의 

일시적인 감소현상을 초래하여 근 수축 활동에 요구되는 

힘과 파워를 발현하지 못하는 상태[24]가 되며 특히 활동 

근에서는 더 많은 혈액 내 젖산의 축적은 근피로 및 통증, 

대사적 산증 등을 유발시켜 체내의 항상성(homeostasis)

유지에 역 기능적 요소로 작용하여 경기력을 저하시킨다

[22].

테이핑과 피로물질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25]의 

대학생 태권도 선수 20명으로 고강도 장시간 운동 후 테

이핑이 근 피로를 중심으로 한 운동피로의 회복양상과 

관련하여 젖산농도의 변화에서 테이핑의 효과는 일시적

인 혈류 활성화에 의한 단시간의 운동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26]의 운동 전, 후 키네시오 테

이핑요법이 혈중 젖산농도변화에서 키네시오 테이핑 적

용군이 통제군보다 혈중 젖산 농도가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와 본 연구의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7]의 테이핑 적용이 피로물질의 증가를 다소 억제 시켰

다고 보고하였으며, [28]의 신축성 테이핑 사용이 피로물

질에 영향을 보임으로써 스포츠 경기력 향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

핑 유․무에 따른 고강도 훈련 시 단거리 육상선수들의 

고강도 훈련 전에 비해 훈련 직후에 젖산은 모두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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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result of the two-way ANOVA fatigue substance between using and unused the 
functional taping applied caffeine during high intensity training.                  (M±SD)

Categories SS df MS F p

lactic acid

(㎎/㎗)

Group 1010.025 1 1010.025 4.087 .058

Error 4448.706 18 247.150

Time 568011.889 1 568011.889 2400.081  .001
***

Time*Group 1199.025 1 1199.025 5.066 .037
*

Error  4259.946 18 236.664   

LDH

(㎕)

Group 24950.025 1  24950.025 9.818 .006
**

Error 45740.250 18 2541.125

Time 125552.025 1 125552.025 189.856 .001
***

Time*Group 7317.025 1 7317.025 11.065 .004
**

Error 11903.450 18  661.303   

phosphorous

Categories

Group 12.656 1 12.656 22.604   .001
***

Error 10.078 18 .560

Time 51.756 1   51.756 159.837  .001
***

Time*Group 1.640 1  1.640 5.066 .037
*

Error 1.204 18  4.630  

*p<.05,  **p<.01, ***p<.001

보였으며 훈련군보다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을 

적용한 그룹이 젖산의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을 적용한 

그룹이 고강도 훈련에서 혈중 젖산 축적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카페

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은 운동 보조물로써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이유로는 첫째 카페

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이 지방의 에너지원 기여를 

증진시켜 상대적으로 탄수화물 분해가 줄어들어 젖산의 

축적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며, 둘째는 

빠르게 CP를 재합성함으로서 젖산의 축적을 저하시키는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는 카페인이 CP의 재합성 

과정을 가속화시키고, 합성된 CP가 ATP를 재합성하는 

과정에서 수소이온의 고정 효과를 가져와 체내의 산성화

를 막고 회복 시 젖산과 같은 피로물질 제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한 연구와 일치되는 결과이다[29,30].

따라서 혈중 젖산농도는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

이핑이 지방의 에너지원 기여를 증진시키고 빠르게 CP

를 재합성시킴으로서 고강도 훈련 시 혈중 젖산농도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사료된다. 

5.2 혈중젖산탈수소효소(LDH)의 변화

LDH는 근 활동 중 무산소해당계에 의해 ATP를 생산

하는 필수 효소로써 무산소성 해당과정의 최종단계에서 

피루브산(pyruvic acid)을 이용하여 당질의 이화 및 동화

작용의 평형을 이루는 역할을 하며, 해당작용에서 젖산

(lactic acid)과 피루브산(pyruvic acid) 사이의 반응을 촉

매 하는 효소로서 주로 적혈구와 근육 세포내에 존재한

다. 평상 시 혈중의 LDH의 활성은 매우 낮으나, 고강도 

운동으로 인해 근육 세포가 손상을 입으면 LDH가 세포 

밖으로 방출되어 혈중에서 LDH의 활성이 높게 나타나므

로 LDH 활성 정도에 따라 근육의 부상정도를 대변해주

는 인자로서 이용되고 있다[31].

테이핑과 LDH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32]은 남자대

학생을 대상으로 키네시오 테이핑 적용에 따른 근력테스

트를 실시한 결과 LDH의 감소를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33]은 남학생을 대

상으로 키네시오 테이핑을 적용하여 등속성 운동기기를 

이용한 근 피로 유발을 시킨 결과 LDH의 회복속도에 도

움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상반된 연구 결과

를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

이핑이 근육과 관절에 무리가 없는 지지로 인한 근 손상

을 줄여주고, 피험자들의 심리적인 부분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되어지며, 본 연구에서 실시한 카

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을 적용한 그룹이 고강도 

훈련 시 혈중젖산탈수소효소의 증가율이 낮게 나타난 것

으로 보아 근육조직의 손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사료된

다. 하지만 운동직후의 효소 활성화 차이는 연구대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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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시기, 운동종목, 운동형태, 운동 강도, 운동시간, 운동전 

회복수준이 효소 활성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양한 

연구를 통해서 카페인 함량과 운동 강도별, 운동기간, 운

동방법 등 을 달리한 연구가 다각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5.3 무기인산의 변화

피로를 유발시키는 무기인산 축적의 역할은 곤충의 날

개근육의 움직임에서 처음으로 발견 되었다. 강한 강도의 

운동 시 빠른 PC가수분해는 무기인산의 축적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근육의 자극과 수축을 직접적으로 제한하

는 것을 보여준다. 무기인산은 독성이 있고, 연소되기 쉬우

며, 뼈와 치아에 단단함을 주는 칼슘과 결합된 형태의 화

합물인 하이드록시아파타이트(hydroxyapatite; 뼈와 치아 

기질 중에 존재하여 그 구조를 견고하게 해주는 작용)와 

칼슘 인의 중요한 기능 이외에 인은 고 에너지 화합물 

ATP와 PC의 필수적인 구성성분이다. ATP는 생물학적

인 모든 형태에 있어 에너지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강한 강도의 운동 시 빠른 PC가수분해는 무기인산의 

축적을 가져오게 되는데, 이것은 근육의 자극과 수축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을 보여준다. 증가된 무기인산염

은 마이오신(myosin)과 액틴(actin)의 친화력을 높이는 

단계에서 ATP가 가수분해 되면서 방출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단계는 근육의 힘 생성을 위한 십자형교

(cross-bridge)전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34,35]. 그러나 무기인산염의 증가는 강력히 

결합되는 십자형교(cross-bridge)의 비율이 감소되고 약

하게 결합된 상태가 증가하기 때문에 힘 생성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또한, 장력 발생 시 칼슘에 대한 민감성을 

감소 시켜 같은 힘 생성을 위해 더 많은 칼슘이 요구된다. 

그리고 증가된 무기인산염은 ATPase에 촉매 역할부에 

결합되어 ATPase의 촉매 역할을 저해한다. 더구나 강한 

운동 시 수소이온의 축적은 산성 형태의 무기인산염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힘의 감소가 일어나게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증가된 무기인산(Pi)이 SR Ca2+ 조

절에 작용하여 피로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였다

[36]. 즉, 축적된 무기인산 농도가 증가되어 근형질세망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여 Ca2+이 근형질세망으로부터 방

출되지 못하고 결국 근수축에 지장을 받게 된다. 또한, 증

가된 무기인산 농도는 cross-bridge force와 

myofilaments의 Ca
2+ 민감성을 감소시키고 조기에 힘생

성을 떨어뜨릴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

핑 유․무에 따른 고강도 훈련 시 단거리 육상선수들의 

고강도 훈련 전에 비해 무기인산이 훈련 직후에 모두 증

가를 보였으며 훈련군보다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

핑을 적용한 그룹이 무기인산의 증가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을 

적용한 그룹이 고강도 훈련에서 무기인산의 축적을 저하

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실시

한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은 운동 보조물로써 

피로 및 경기력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

된다.

6. 결론

본 연구는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 유․무에 

따른 고강도 훈련 시 피로물질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

으로써 운동 수행시의 피로 및 경기 수행력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에 대한 기

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으며, 남자 대학생 육상 단거리 

선수 10명을 대상으로, 피로물질인 젖산, 혈중젖산탈수소

효소(LDH), 무기인산의 3가지 혈중 성분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을 적용한 그룹

이 고강도 훈련그룹에 비해 젖산은 훈련 직후에 낮은 증

가율을 보였다.  

둘째,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을 적용한 그룹

이 고강도 훈련그룹에 비해 혈중젖산탈수소효소(LDH)

는 훈련 직후에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셋째,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을 적용한 그룹

이 고강도 훈련그룹에 비해 무기인산은 훈련 직후에 낮

은 증가율을 보였다. 

이상의 결과와 같이 육상단거리 선수들에게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을 적용한 그룹과 고강도훈련이 피

로물질인 젖산, 혈중젖산탈수소효소(LDH), 무기인산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이 육상단거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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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들에게 피로물질을 완화시킬 수 있는 예방적인 차원에

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카페인

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과 다양한 운동프로그램을 실시

하여 그에 따른 변화를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카페인을 도포한 기능성 테이핑과 다양한 운동강도, 운동

방법 등을 실시하였을 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는 추후

에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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